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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7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502명의 만 65세 이상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 및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년기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다양한 노인 

관련 사회적 배제 지표를 반영하여 총 9개의 사회적 배제 지표 패턴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지표에서 다수의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배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계

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배제형, 소득･직업배제형 및 다중배제형의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셋째, 저배제형을 기준집단으로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중배제형에 속할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 사별 여

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로 인한 우울 수준을 낮추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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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면 한없이 깊은 슬픔이 찾아온다. 고인이 없는 세

상에서 어떻게든 적응해나가야 하는 데서 비롯하는 반응이다”(Samuel, 

2017). 배우자와의 사별,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배우자와의 사별은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측면뿐 아

니라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 또

한 증가하게 된다(Stroebe & Stroebe, 1983).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배우

자 사별을 겪을 가능성이 남성 노인에 비하여 훨씬 높은데, 2018년 기준 우리

나라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8.7년인데 반해 65세 여성은 22.8년인 것으

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a). 이와 같은 기대여명의 차이 등으로 여성 독거노

인 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2019년 인구총조사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의 

약 72.6%가 여성 독거노인 가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20b).

빠른 고령화와 함께 배우자 사별이라는 생애 사건을 겪은 여성 노인의 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권봉목･김연

주･이정랑, 2018). 최근 연구들에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별 경험이나 

삶의 적응 경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있으나(김미

영, 2020; 송지연･정혜숙, 2019; 오혜인･김주현･주경희, 2020), 이들이 사회

에서 겪는 다양한 차원의 배제나 어려움 등을 유형화하여 살펴본 논의는 그다

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시점 여성 노인이 대부분 사회 활동

보다는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활동을 주로 담당해왔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 

여성 노인들은 배우자 사별 이후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경제적, 

사회적 자립에 대한 어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빈곤과 차별의 상황을 직면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공미혜, 2020; 원혜진･송신애, 2019; Umberson, 

Wortman, & Kessler, 1992). 또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사별이나 이혼에 

따른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남성 독거노인에 비하여 은퇴 전 경제활동 참가율

이 낮아 연금소득이 적은 데다 유족연금의 보장성도 충분치 않아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 이

는 남성이 생계를, 여성이 가사와 돌봄을 담당하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을 표준모형으로 고용 기반의 공적연금제도를 설계함

으로써 여성의 연금수급권과 사회참여를 간과해 온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문

제가 누적된 결과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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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은 빈곤 취약성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별 여성은 사회적 관계로

부터도 소외나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 소득, 주거, 근로, 건강 및 사회적 관계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와 결핍에 처하기 쉽다(유지영, 2020; Islam, 

2020).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들의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깊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관계망조차 단절됨에 따라 이들의 상실감 극복 및 사회참여는 더욱 어

려워진다(United Nations, 2020).

상실감 극복의 실패와 사회적 배제로 인하여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인 우울은 노년기에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정신적 

어려움으로(Sasson & Umberson, 2013), 배우자 사별은 극심한 우울을 유

발하는 생애 사건이기도 하다(Silverstein & Bengtson, 1994). 우울은 치매, 

파킨슨 등의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하

고 있으며(Byers & Yaffe, 2011; Muliyala & Varghese, 2010), 자신을 돌

보고 관리하길 포기하는 자기방임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경제적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기도 한다(남석인 외, 2016). 우리나라 

노인, 그중에서도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경우 다양한 차원에서의 기회 박탈 

및 차별로 인한 사회적 배제 경험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서진,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우울에 대한 예방 및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증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

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김승연･고선규･권정혜, 2007). 현시점 여성 노인이 가

지고 있는 특성 및 생애 전반에 걸친 젠더 불평등에 의한 맥락을 반영하여 배

우자 사별 이후 홀로 된 여성 노인의 지원방안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또한 이들이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배

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도출된 배제 유형들은 우울에 영향을 미

치는지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빠른 고령화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

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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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처음 프랑스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사회적 배제는 기존 빈곤 차원에서 나아

가 기회의 부족 및 차별의 결과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배제라는 다차원성과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European Commission, 2004; United 

Nations, 2010). WHO Social Exclusion Knowledge Network는 

「Understanding and Tackling Social Exclusion」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배제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네 가지 주요 차원과 개인, 가정, 그룹, 지역

사회, 국가의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기반함을 

강조하였다(Popay et al., 2008).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 개념은 국내에서는 

1997년 말 IMF 이후, 급속한 사회변동의 여파로 근로 빈곤, 상대적 빈곤 등 

새로운 빈곤 계층이 부상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박능후･최민정, 2014). 김

안나 외(2008)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박탈과 결

핍, 불이익을 통해 사회, 경제, 정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인간

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는 어느 한 영역으로만 접근한다고 해결

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발생하는 배

제의 심각성과 영향력을 인식하고 다룰 필요가 있다(United Nations, 2010).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취약계층 중 하나는 노인이다(김

안나 외, 2008).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 

OECD(2018)가 발표한 사회적 지지의 부족(Lack of social support) 지표에

서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부족 지표는 국가별, 연령대

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혹은 친척 등 지인의 부재 비율을 측정한 지표로, 우리나라 노인

의 34.7%가 고립된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사회적 지지 부족이 가장 

높았다. 이에 더해 성별, 경제적 수준 등 추가적인 취약성을 가진 노인들의 경

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제될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원서진, 2020).

현시점의 여성 노인들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표준모형으로 하는 정책적 

기조하에 가사 및 돌봄 역할을 주로 담당해오면서 전 생애에 걸쳐 고용 기반의 

공적연금제도에서 배제되어왔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참여의 젠더 격차, 그리

고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를 구조화한 가부장제적 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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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차별과 불평등은 생애과정 내내 누적되어 노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의 사

회적 배제 수준은 남성 노인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명선, 

2002; 송효진 외, 2020; 안미영, 2017). 그리고 이 중에서도 배우자 사별 여

성 노인의 경우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생계부양자인 배우자 사별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이 교차되면서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수진･김주현･주경희, 2020; McGarry & 

Schoeni, 2005).

United Nations(UN)은 전 세계적으로 배우자 사별 여성의 빈곤 및 사회적 

비하 등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인권 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하여 매년 

6월 23일을 배우자 사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idows Day)로 지정하였

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5)에서는 공적연금을 

통한 노인의 빈곤 완화에 있어 성차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여성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사회적 배제,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독거노인의 배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빠른 고령화 속에 우리나라 또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법･제도적, 실천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회적 배제는 신체 및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우울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해왔다(Hsieh & Leung, 2019; 

Leary, 1990). Feng, Jones와 Phillips(2019)의 연구 및 김창기와 이진성

(2013)의 연구에서는 관계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사회적 배제의 유의한 직

접 효과를 보고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울감 완화를 위한 사회적 배제 감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경우, 이들의 다차원

적인 사회적 배제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서진, 

2020; 이정화･오영은, 2016; 최미영･이승은･박현식, 2015). 특히 노인 중에

서도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 경제적, 신체적 및 사회적 측면의 취약성이 상대적

으로 높았으며, 이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oelen, van den Bout, & van den Hout, 2006; Holm, Berland, & 

Severinsson, 2019). Tong et al.(2011)은 사회적 배제가 우울 증상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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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대부분이 소득, 주거, 관계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우울 수준을 높인

다고 보고하였다. 다수의 양적 연구 이외에도 권봉목, 김연주와 이정랑(2018)

은 배우자 사별을 한 여성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 사별 이후 사회적 관계 및 주관적 건강 영역 등에서 배제가 이루어졌

고, 이는 고립감과 우울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기

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우울에 중요한 예측요인인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를 살펴봄으로써, 우울 수준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포용 방안을 찾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

제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의 2018년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

사는 여성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가족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전반

적인 사회적 배제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7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도별 조사구로 층화한 후, 조사구 내 가구 수 규모의 크기에 따라 확률비례

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PPS)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주재선 외, 2019). 본 연구의 분석에는 만 65세 이상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총 502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배제 지표

본 연구에서는 Macleod et al.(2019)이 제안한 노년기 다차원적 사회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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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 지표를 선정하였다. 

Macleod et al.(2019)은 다수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본 실증 연구들을 종합하

여 사회적 배제의 예측요인, 지표 및 결과 요인 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접근, 시민 참여, 사회적 관계 및 자원, 경제, 재무 및 물질적 

자원, 환경 및 이웃, 건강 및 웰빙 그리고 차별 등 사회적 배제를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을 <표 1>과 같이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표 1> Macleod et al.(2019)의 사회적 배제 영역 정의

영역 정의 및 개별 지표

서비스 접근 공적 및 사적 서비스 접근성 등

시민 참여 문화, 교육, 정치적 참여 등

사회적 관계 및 자원 가족, 친구 및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

경제, 재무 및 물질적 자원 주관적, 객관적 재무 상황, 소득, 주거 및 자산 등

환경 및 이웃 지리적 자원, 이웃, 시설, 지역사회, 안전 등

건강 및 웰빙 주관적, 객관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

차별 부정적 묘사, 편견, 무시, 묵살 등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다수의 국내 선행연

구에서 활용된 사회적 배제 지표를 참고하였다. 김안나(2007)의 지표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을 살펴보는 핵

심 지표를 기반으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 실업, 근로, 주거, 

교육,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 등 총 8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최재성과 김혜진(2020)은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소비, 사회

적 활동, 사회적 관계, 건강 및 주거 등 총 6차원으로 사회적 배제 지표를 구

성하였다. 이외에도 박능후와 최민정(2014), 오승은, 김본과 민주홍(2020) 또

한 6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지표를 반영

하여 본 연구는 <표 2>와 같이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

제를 살펴보기 위한 9개의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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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회적 배제 지표 구성

지표 기준* 내용

소득
1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0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주거

1
자가, 무상 이외

(전세, 보증금 있는/없는 월세, 사글세 등)

0
자가, 무상

(정부 혹은 교회로부터 제공받은 주택 포함)

주관적
경제 수준

1 보통, 조금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0 매우 여유 있음, 여유가 있는 편

직업
1 직업 없음

0 직업 있음

주관적
건강 수준

1 보통, 조금 나쁜 편, 매우 나쁨

0 매우 좋음, 대체로 좋은 편

여가 만족도
1 보통, 조금 부족, 매우 부족

0 매우 충분, 조금 충분

사회참여
1 지난 1년간 사회 및 여가 활동 미참여

0 지난 1년간 사회 및 여가 활동 참여

건강검진
1 평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음

0 평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음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을 받지 않음

0 공적연금을 받음

*** 기준 1 – 배제 / 기준 0 - 비배제
*** 국내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인 동시에 OECD 빈곤층 선정 기준임
*** 국민연금(유족연금 포함) 및 특수직역연금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증 자

가진단 척도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축약한 축약형 CES-D-10 척도를 사용하였다(주재선 외, 2019). 

CES-D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우울증 측정 도구로, 본 축약형 척

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e.g.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등). 이 중 5번과 8번 문항의 경우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1부터 4의 범위를 원문항 척도와 동일하게 조

정하여 0(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부터 3(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동안 5일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점은 최저 0점부터 최고 30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우울증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α는 

.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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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 25.0 및 Mplus 7.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

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고자 

기술통계 검증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고, 설문 문항의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여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유형을 분류하였다. 셋째, 분

류된 사회적 배제 유형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 

유형 집단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잠재계층분석은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가장 

적절한 잠재계층 유형의 수를 결정하고, 분류율에 따라 잠재계층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분석방법이다(Denson & Ing, 2014). 유형 분류를 위한 정보부합도 

지수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및 SSABIC(Sample 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활용하였고, 세 가지 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음을 나타낸다. 통계적 모형 비교 유의도 검증으로는 LMR(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및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의 ρ값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의도를 판단하였다. 한

편 Entropy 지수는 0부터 1의 범위이며, 값이 클수록 잠재계층의 유형 분류 

정확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Clark, 2010). 마지막으로 분류율은 적어도 

표본의 1% 미만인 잠재계층 유형이 없는 경우, 유형 분류에 문제가 없음을 의

미한다(Nooner et al., 2010).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령은 

만 65~69세의 노인이 36.1%, 만 70~74세의 노인이 52.6%로, 만 75세 이상 

노인 11.4%에 비하여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정규교육

을 받지 못한 무학인 경우가 23.9%였으며, 초졸이 47.8%로 대다수가 초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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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유무를 살펴보면 무교인 

36.1%에 비하여 종교가 있는 경우가 63.9%였고, 독거여부에서는 독거가 

64.7%로 동거에 비하여 약 2배가량 높아 대다수의 노인이 독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502)

구분 빈도 %

연령

만 65~69세 181 36.1

만 70~74세 264 52.6

만 75세 이상 57 11.4

교육수준

무학 120 23.9

초졸 240 47.8

중졸 84 16.7

고졸이상 58 11.6

종교유무
없음 181 36.1

있음 321 63.9

독거여부
독거 325 64.7

동거 177 35.3

2. 주요 변수 및 지표의 특성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전체의 우울 평균은 

6.74(SD=5.66)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를 각 지표별로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사회참여, 직업, 소득 및 공적연금 등 다수의 지표에서 배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주요 변수 및 지표의 특성(n=502)

변수 및 지표 구분 명(%)

우울 평균(표준편차) 6.74(5.66)

사회적 배제

소득
비배제 207(41.2)

배제 295(58.8)

주거
비배제 431(85.9)

배제 71(14.1)

주관적 경제 수준
비배제 343(68.3)

배제 159(31.7)

직업 비배제 19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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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 

분석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

석(LCA)을 실시하였다. 유형 분류에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 정보부합도 지

수, 통계적 모형 비교 유의도 검증, 엔트로피 지수 및 분류율 등 다양한 적합

도 지수를 살펴보는 동시에 집단 수에 따른 모형을 비교 검증하였다.

방식은 유형 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고, 4개의 유형

에서 BIC 및 SSABIC가 증가하고, LMR, BLRT가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ntropy도 3개의 유형보다 4개의 유형에서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수들을 고려한 결과 3개의 유형이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최적의 분류임을 확인하였다.

잠재계층 유형별 분류율은 유형 1에 40.6%, 유형 2에 29.5%, 유형 3에 

29.9%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 중 1% 미만의 분류율을 가진 경우는 없

었으므로, 분류율 또한 유형 분류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Nooner et al., 

2010).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변수 및 지표 구분 명(%)

배제 307(61.2)

주관적 건강 수준
비배제 332(66.1)

배제 170(33.9)

여가 만족도
비배제 328(65.3)

배제 174(34.7)

사회참여
비배제 188(37.5)

배제 314(62.5)

건강검진
비배제 472(94.0)

배제 30(6.0)

공적연금
비배제 252(50.2)

배제 25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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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 분석 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분 1 2 3 4

AIC 5282.882 5173.191 5150.761 5144.337

BIC 5320.849 5253.345 5273.101 5308.862

SSABIC 5292.283 5193.037 5181.052 5185.073

LMR(ρ) - .001 .012 .658

BLRT(ρ) - <.001 <.001 .068

Entropy - .646 .663 .611

잠재계층
분류율(%)

1 - 30.3 29.5 18.5

2 - 69.7 40.6 25.3

3 - - 29.9 26.5

4 - - - 29.7

적합도 검증을 통하여 도출된 3개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 지표의 

구성 비율을 살펴본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전체 지표

에서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여주는 것이 없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서 

비교적 고르게 배제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유형 또한 

사회참여나 공적연금 지표 등에 있어서 조건부 확률값이 아주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배제형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저배제형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저배제형에는 연구대상자의 40.6%가 속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음으로 유형 2는 소득 및 직업에서 배제될 확률이 .6을 넘고, 타 유

형에 비해서도 두 지표에서 높은 배제 확률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타 지표에

서는 배제에 속할 확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직업배제형으로 명명하

였다. 소득･직업배제형에는 연구대상자의 29.5%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형 3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며, 

타 유형에 비해서도 고르게 높은 배제 확률을 나타냈다. 이에 다차원적으로 

배제될 확률이 높아 다중배제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29.9%가 다

중배제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의 지표별 사회적 배제 특성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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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 구성 비율

지표

유형 1

(저배제형)

유형 2

(소득･직업배제형)

유형 3

(다중배제형)

40.6% 29.5% 29.9%

소득 0.101 1.000 0.914

주거 0.141 0.029 0.236

주관적 경제 수준 0.097 0.156 0.752

직업 0.482 0.733 0.689

주관적 건강 수준 0.217 0.204 0.618

여가 만족도 0.371 0.215 0.423

사회참여 0.594 0.558 0.726

건강검진 0.025 0.014 0.146

공적연금 0.541 0.260 0.638

저배제형(40.6%) 소득･직업배제형(29.5%) 다중배제형(29.9%)

[그림 1]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유형

4.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 

특성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로 특성을 살펴본 결

과는 <표 7>과 같다. 연령 측면에서는 다중배제형의 평균 연령이 70.85세

(SD=3.04), 소득･직업배제형이 70.99세(SD=2.91)로 저배제형의 평균 연령

인 69.85세(SD=3.14)에 비하여 유의하게 후기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저배제형에 속한 노인의 최종학력이 소득･직업배제형 및 다중배

제형에 속한 노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교유무는 세 

유형이 유의한 차이 없이 모두 무교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독거여부를 살펴본 결과 저배제형에 비하여 다중배제형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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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직업배제형에 독거노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 특성(n=502)

구분

저배제형

(a)

소득･직업배제형

(b)

다중배제형

(c)
F

(n = 204) (n = 148) (n = 150)

명(%) 명(%) 명(%)

연령
7.463**

b, c > a평균
(표준편차)

69.85(3.14) 70.99(2.91) 70.85(3.04)

교육수준

11.53***

a > b, c

무학 34(16.7) 33(22.3) 53(35.3)

93(45.6) 79(53.4) 68(45.3)초졸

중졸 41(20.1) 23(15.5) 20(13.3)

고졸이상 36(17.7) 13(8.8) 9(6.0)

종교유무

.54없음 72(35.3) 50(33.8) 59(39.3)

있음 132(64.7) 98(66.2) 91(60.7)

독거여부
25.39***

a > c > b
독거 99(48.5) 123(83.1) 103(68.7)

동거 105(51.5) 25(16.9) 47(31.3)

주1. *p<.05, **p<.01, ***p<.001.

주2. 유의미한 F값은 Scheffe 방법을 통하여 사후검증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

5.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가족의 동거 

여부는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요인(VIF)은 최소 1.003

에서 최대 1.363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Hair 

et al., 1995).

모형 1은 통제변수만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878, ρ<.05). 그리고 모형 

2는 통제변수 및 사회적 배제 유형을 모두 투입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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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0.763, ρ<.001), R2의 변화량 또

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ΔR2=.093. ρ<.001). 이는 사회적 배

제 유형이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우울에 있어 유의한 결정요인임을 의미한다.

저배제형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저배제형에 비해 다중배제형의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β=.332, ρ<.001). 그리고 저배제형과 소득･직업

배제형 간의 우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석(n=502)

구분
모형1 모형2

B β S.E B β S.E

상수 8.455 - .985 6.625 - .995

연령 .072 .008 .396 -.101 -.012 .381

교육수준 -1.234* -.093 .601 -.540 -.041 .581

종교유무 -1.010 -.086 .526 -.945 -.080 .502

독거여부 -.733 -.062 .525 -.364 -.031 .526

사회적 배제 유형
(기준: 저배제형)

소득･직업배제형 - .708 .057 .612

다중배제형 - 4.096*** .332 .598

F 2.878* 10.763***

R2(adjusted R2) .023(.015) .115(.105)

R2 변화량 - .093***

*p<.05, **p<.01, ***p<.001.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이라는 생애 사건을 겪은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인 사

회적 배제를 살펴봄으로써 이로 인한 우울 수준을 낮추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

여 Macleod et al.(2019)이 제안한 노년기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

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다양한 노인 관련 사회적 배제 지표를 반영한 

총 9개의 사회적 배제 지표 패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잠재계층분석을 통하

여 도출된 세 개의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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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된 총 9개의 지표별 배제 및 비배제를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일부 지표에서 다수의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참여 62.5%, 직업 

61.2%, 소득 58.8% 순으로 배제율이 높았으며, 이 외에도 공적연금 또한 무

려 49.8%가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가

장 낮은 사회적 배제 유형으로 나타난 저배제형조차도 비배제형으로 명명할 

수 없었던 이유이며,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대부분이 현재 사회적 배제에 놓

인 상황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노인, 그중에서도 여성 노

인, 그리고 배우자 사별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및 심리적 취약성이 교차된 경

우, 사회적 배제에 매우 취약함을 주장한 결과와도 일치한다(공미혜, 2020; 

원혜진･송신애, 2019; Umberson, Wortman, & Kessler, 1992).

둘째,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패턴을 살펴본 결과, 

저배제형, 소득･직업배제형 및 다중배제형 등 세 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먼

저 저배제형은 연구대상자의 40.6%가 속하며, 모든 지표에서 .6을 넘는 조건

부 확률값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두 유형에 비하여 소득 

지표에서 비배제를 의미하는 아주 낮은 조건부 확률값을 보였다. 그러나 저배

제형 또한 사회참여, 공적연금 등의 지표에서는 낮지 않은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인 소득･직업배제형은 연구대상자의 

29.5%가 속하며, 소득 및 직업에서 배제될 확률이 타 유형에 비하여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직업 지표를 제외하고는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유형인 다중배제형

은 연구대상자의 29.9%가 속하며, 일부 지표를 제외한 다수의 지표에서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소득, 주관적 경제 수

준, 사회참여, 직업, 공적연금 및 주관적 건강 수준 등의 지표에서는 심각한 

배제 확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경제적 빈곤만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임을 주장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

을 지지하며,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을 강조한 연구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김안나 외, 2008; 박능후･최민정, 2014; Macleod et al., 2019).

셋째, 도출된 세 가지 유형별 개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우선 연령 측면에서 

저배제형에 비하여 소득･직업배제형과 다중배제형에 유의하게 후기노인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배제에 취약해진다는 기

존 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원서진, 2020; 이정화･오영은, 2016; 최미

영･이승은･박현식, 2015).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사회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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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취약성을 보고해온 바와 같이(김수진･김주현･주경희, 2020; 유지영, 

2020), 본 연구에서도 소득･직업배제형, 다중배제형, 저배제형 순으로 독거노

인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도출된 세 가지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저배

제형을 기준그룹으로 소득･직업배제형과 다중배제형을 살펴본 결과, 다중배제

형은 저배제형에 비하여 유의하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본 연구에서 활용된 축약형 CES-D-10 척도의 경우 절단점이 10점인 점을 

고려할 때, 다중배제형의 우울 평균 점수는 10.32점(SD=.62)으로 이는 다중

배제형에 속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평균적으로 우울 증상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가 심화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

진다고 주장한 기존의 연구들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김창기･이진성, 2013; 

Feng, Jones, & Phillips, 2019; Leary, 1990).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

적인 사회적 배제에 따른 우울 수준을 낮추고, 이들의 사회적 포용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대다수가 사회참여, 직업, 소득 및 

공적연금 등의 지표에서 배제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여성 노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누적된 불평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시점 여성 노인은 대부분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활동을 주로 부담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

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설계하

여 여성의 연금수급권 및 사회참여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왔다. 이로 인하여 

남성 배우자와의 사별이라는 가구 단위의 생계부양자 변동은 배우자 사별 여

성 노인들이 생애과정 동안 노동시장 참여의 젠더 격차 및 빈곤의 여성화를 

구조화한 가부장제적 문화로 인해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에 급작스럽게 노출되

는 상황에 놓이도록 만들었으며,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로 진행되었다. 우리 

사회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기반으로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루어오면서 간

과해왔던 여성의 사회참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여성 배제, 그리고 젠더 관점

이 결여된 정책들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인 만큼 이를 개인의 빈곤 혹은 극복해

야 할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아

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 사별 이후 여성 노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상속 관계에서 생존배우자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상속 재산에 대한 배우자 

선취분 제도의 도입,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한도의 증액 등 생존배우자

의 상속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송효진 외, 2020; 정다영, 2017). 또한 



316 여성연구

이와 더불어 주거 및 돌봄에 있어 생존배우자의 주거권 보호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은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함과 더불어 기존 거주지에서의 계속 거

주를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지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박

인환, 2018).

둘째, 저배제형 및 소득･직업배제형에 비하여 다중배제형에 속한 배우자 사

별 여성 노인은 유의하게 더 높은 우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다중배제형

의 배제 영역에 대한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배제 지표 중 소득 

및 직업에서만 배제가 나타난 소득･직업배제형과 비교했을 때, 다중배제형이 

추가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지표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개입의 우선순위를 결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배제형이 높은 배제 확률을 보인 지표는 소득과 직

업을 제외하면 총 네 가지로, 주관적 경제 수준, 사회참여, 공적연금, 주관적 

건강 수준 순이다. 유족연금은 여성만을 위한 연금제도는 아니지만, 현재 여성 

노인들이 주로 가사 활동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대다수가 연금 가입자가 아니

라는 점, 그리고 여성의 기대여명이 더 길다는 점에서 유족연금은 여성 노인들

의 중요한 노후 소득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박진화, 2020). 그러므로 유족연

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배우자 사별 이후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주관적 경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참여 및 주관적 건강 수준에서의 배제는 적극

적인 사회서비스 개입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배우

자 사별 이후 사회적 관계의 감소 등을 보고하고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를 통

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함께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서 개발된 건강관리 및 집단상담 프로

그램은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SMiLE(Senior Meaning in Life Enhancement)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보건의료, 과학기술 및 사회복지가 함께하는 프로

그램으로, 현장에서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삶의 의미를 증진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한상윤 

외, 2020). 이와 같이 다학제적으로 개발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지역사회 내

에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연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포괄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내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혼자 사

는 경우 저배제형이나 소득･직업배제형보다 다중배제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하여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중 후기노인,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중배제형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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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는 배제된 지표에 의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되, 소득･직업배제형 및 

다중배제형에 속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소득과 

직업에 대한 배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

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 여성 노인 집단에 있어 직업의 의미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다차원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배우자 사

별 여성 노인에게 있어 직업의 유무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지속일 수 있으며(Meschede et al., 2011), 이에 직업 지표에서의 배제를 사

회적 배제만의 결과라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직업에 대한 배제를 바

라보는 데 있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시점 여성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여성으로서 살아온 생

애 전반에 걸친 맥락을 반영하여 배우자 사별 이후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출된 배제 유형별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현시점 배우자 사

별 여성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및 우울에 대하여 살펴보

기 위해 횡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시간에 따른 배제 양상 및 우울의 변화, 그리

고 누적된 배제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만 65세 이상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집

단 내 차이점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를 사별한 시점에 

따른 차이 혹은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차이 등 집단 내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배제 지표 중 직업의 경우, 

고령의 여성 노인 집단에 있어 다차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

회적 배제의 결과로 단언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고령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의 의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

로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뷰 기반의 사회적 배제

와 우울의 측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확장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 대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빠른 고령화 속에 지속적

으로 증가할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위한 법･제

도적, 실천적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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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atterns i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among Older Widows

Sangyoon Han*･Seok In Na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 of 

older widows. Older women in Korea have suffered from marginalization 

in the labor market caused by gender division of paid and unpaid labor; 

as a result, they are often not entitled to public pension, which is related 

to employment histories. Therefore, after the death of a spouse, older 

widows are likely to face poverty and discrimination due to difficulties 

regarding economic and social independence.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7th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A total 

of 502 older widows(aged 65+)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ee latent classes of social exclusion were selected using 

the latent class analysis; the low exclusion class, the income and job 

exclusion class and the multiple exclusion class. Examining depression by 

clas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 

and job exclusion class and the low exclusion class, whereas the multiple 

exclusion class experienced significantly more severe depres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no non-exclusion class among older widows 

in Korea. Older adults,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social exclusion, 

may become even more vulnerable when they are women and when they 

have lost a spouse. This stud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meliorating 

social exclus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widows.

Keywords : Older widows, Social exclusion, Depression, Latent 

cla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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